
원산도 구치해수욕장, 별안간 구름이 걷히고 ‘탁’ 

조명이 켜지듯 햇살이 드리워졌다. 

거기 날 비춰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던 하늘. 

그 아름다웠던 순간을 기억한다. 

너의 섬, 우리의 원산도

충
남
바
다

원산도 오봉산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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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천항 일대 풍경
2	바다 생물로 가득한 갯바위
3	너른 갯벌이 형성되는 밤섬 부근
4	구치해수욕장의 해식애
5	‘뫼 산(山)’의 형상을 지닌 원산도

충남바다

가장 넓은 백사장을 지닌 원산도해수욕장은 서해안의 다

른 해수욕장과 달리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해수욕장을 둘러싼 울창한 소나무 

숲, 원산도관광발전협의회가 운영하는 소록도야영장도 잘 

조성되어 있다. 서쪽으로 오르면 언덕배기에 피어난 억새

가 고즈넉한 사창해수욕장도 만날 수 있다. 

해수욕장 곳곳의 갯바위에는 물이 나갈 때를 기다려 낚시

를 즐기는 이도 많다. 단, 마을 어촌계 양식장으로 출입을 

삼가는 팻말이 붙은 곳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원산도의 

갯벌과 갯바위는 꽃바래기, 청각, 말, 대속, 낙지, 해초와 

조개, 바다 생물로 가득하다. 다가서면 작은 구멍으로 발 

빠르게 숨기 바쁜 녀석들을 잡으려 어린아이들이 고사리손

을 놀린다.

지난 2021년 12월 1일 총연장 6,927k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보령해저터널이 개통했다. 덕분에 보령시 대천항

에서 원산도는 6분, 태안 영목항까지 10분 만에 이동이 가

능해졌다. 아는 사람만 알던 서해의 숨은 보물 같은 원산도 

역시 찾는 이가 크게 늘었다. 

하늘에서 바라본 원산도는 마치 ‘뫼 산(山)’의 형상에 크고 

작은 산, 해수욕장, 야영장, 소나무 숲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밤섬 부근은 간조 때가 되어 커다란 갯벌이 드러났는

데, 반대편인 백사장에는 푸른 서해 바다가 완만히 펼쳐진

다. 참 다채로운 섬이다. 원산도는 해안선 길이가 30km에 

이른다. 이곳 백사장은 오봉산, 사창, 구치, 원산도, 저두 

해수욕장으로 구분해 부르는데 같은 백사장이지만 저마다

의 매력이 미묘하게 다르다. 

원산도와 구치해수욕장은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낸 해

식애가 첫눈에 마음을 사로

잡는다. 수천 번, 수만 번 파

도와 바람에 부서지고, 뜨거

운 태양을 고스란히 받으며 

해안의 암석은 깎여나갔을 

것이다. 뜨거운 눈물 흘리는 

촛대, 검은 숯덩어리의 모양

으로 남은 해식애와 파식대

는 그대로 자연의 작품, 장

관을 이룬다. 

 해식애
Travel 

Talk 

보령 원산도

1

2



  Flavours of Boryeong

먹고 추억하라 영양 가득 우리 수산물

오독오독 맛이 살아 있는 ‘실치회’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실치회는 깔깔한 봄철 
입맛을 되살려주는 당진의 별미다. 베도라치의 치어
인 ‘실치’는 성미가 급해서 잡히면 참기름을 살짝 
끼얹어 채소무침과 함께 한 입 넣으면 입안 가득 
고소함이 느껴진다. 
매년 4월 무렵 장고항에서 싱싱한 
실치회축제가 열린다.

힘이 불끈 솟는 태안의 맛
‘박속밀국낙지탕’
국물이 시원하고 기력 회복에 좋은 
박속밀국낙지탕. 태안에서는 밥 대신 
수제비나 칼국수인 ‘밀국’을 
더 많이 먹었는데 여름에는 
무 대신 박속을 넣었다. 
태안 갯벌에서 많이 잡히는 
세발낙지를 밀국에 넣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맛이 일품이다.

Under the Sea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서천 쌀밥 위에 한 장의 ‘김’
서천 김은 청정 서해 바다에서 갓 길어올린 

신선한 원초만을 사용한다. 김 입자가 다른 김보다 
약간 굵고 두꺼워 씹는 맛도 다르지만 먹으면 
향긋한 굴 향이 전해진다. 밥맛 좋기로 소문난 

서천 쌀로 지은 밥에 서천 김을 싸서 먹으면 
잃었던 입맛이 살아난다. 

서천군  

가을의 대표 진객 ‘대하’
보령 앞바다에서 잡히는 자연산 대하는 
크기도 맛도 좋기로 유명하다. 
9월부터 11월이 제철인 대하는 
담백하고 고소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 
제철 대하는 소금구이가 제격인데, 
대하가 불그스름할 때까지 뚜껑을 
덮었다가 살짝 몸이 구부러지면 
먹는 게 좋다. 먹고 난 후 해물칼국수나 
해물라면으로 마무리하면 더욱 좋다.

보령시 

임금님께 진상했던 간월도 ‘어리굴젓’
서산 굴은 몸에 미세한 털이 많이 돋아 있어 

어리굴젓을 담그면 양념이 고르게 배고 
발효가 잘돼 맛이 일품이다. 

서해안 갯벌에서 채취한 자연산 굴과 
천일염으로 버무린 서산 어리굴젓의 매콤한 

감칠맛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이다.

84 85 충남바다

갈매기들 끼룩끼룩 우는 대천항 바로 앞에 

자리한 수산시장. 싱싱한 수산물을 바로 맛보거나, 

현지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싶다면 꼭 

들러야 할 필수 코스다. 1층은 제철 수산물과 

건어물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이 즐비하고 2층은 

식당가로 이뤄져 있다.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334
 0507-1427-1241

대천항수산시장

원산도 초전항 인근에 자리한 바이더오. 오션뷰 

카페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테라스에서는 

시루떡을 닮은 시루섬이 보이고, 원산도의 ‘원’을 

상징하는 커다란 조형물을 설치한 루프톱은 

포토존으로 인기다. 선셋 에이드는 이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5길 89-23
 0507-1426-5554

바이더오

원산도에서 맛집을 찾으려면 선촌선착장으로 

향하면 된다. 원산도 명가의 인기 메뉴는 

갑오징어볶음. 마침 재료가 딱 떨어져 낚지볶음을 

주문했는데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에 불맛이 살아 

있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영업시간도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로 길지 않으니 참고하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1길 39-2
 0507-1420-6789

원산도 명가



구미가 당겨 구경 가고픈 당진

가볍게 떠났어도 알찬 행복 꽉꽉 채워서 돌아올 수 있는 곳, 당진. 서해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드

문 곳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는 왜목마을. 지도상 서해에

서 반도처럼 북쪽으로 불쑥 솟아 나와 있는 독특한 지형 때문에 동서쪽 드넓은 수평선으로 해가 뜨

고 지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난초와 지초가 많이 자생해 붙은 이름 난지도는 수심이 완만하고 모래사장이 발달해 해수욕장으로

서 안성맞춤이다. 맑은 물과 고운 모래로 ‘서해 속 동해’라 불리며, 여객선을 타고 향하면 보이는 서해 

다도해의 풍경은 가히 일품이다. 해수욕은 물론 바다낚시와 갯벌 체험까지 할 수 있어 사랑받고 있다. 

언제 가도 정겨운 경치가 반겨주는 당진에서 행복을 꾹꾹 채워가자.

수협 안내

당진수협

041-350-6640~2

왜목마을

ⓒ당진시청

충남01 당진시

솔뫼성지 

난지섬해수욕장

면천읍성

합덕제

왜목마을 삽교호 관광지
여행
코스

당진수협

당진시

86당진시

Travel 
Tip

국내 최초 ‘낙농체험목장’ 

인증을 받은 태신목장(면천읍

성에서 차로 10분 거리)에서는 

소젖 짜기와 송아지 우유 

먹이기, 건초 주기 체험이 

가능하다.

삽교호 관광지

왜목마을
난지섬해수욕장

솔뫼성지 

합덕제

면천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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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제일꽃게장

왜목마을 해돋이·해넘이 감상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  
게눈감추듯

팔각정횟집

20년 된 게장백반 전문점으로 소문난 맛집이다. 

매년 봄에 연평도 등 서해에서 잡은 꽃게를 

확보해둔다. 1년 동안 사용할 꽃게를 경매로 

수매하여 급속 냉동 보관해 싱싱함과 맛 둘 다 

잡는다. 게장백반을 주문하면 게장 외에 

된장찌개, 김, 김치, 젓갈 등이 기본 반찬으로 

나온다. 간장게장 뚜껑에 밥을 비벼 김에 싸 먹는 

것도 별미다.

왜목마을과 한진나루에서는 해돋이는 물론 

해넘이와 달넘이까지 볼 수 있다. 수수하면서도 

서정적인 서해의 해돋이를 감상해보자.

장고항 실치 축제

매년 3~4월 장고항 앞바다에서 잡히는 실치는 

배도라치의 치어로 몸통이 가늘고 길어 실치로 

불린다. 생명력이 짧아 봄철에만 현지에서 

회로 맛볼 수 있는 실치를 먹기 위해 전국의 

관광객들이 장고항을 찾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민속축제다. 조선시대부터 해상 문물의 요충지였

던 기지시에서 지역 주민들이 제사를 지내고 

줄을 당기면서 나라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해왔다. 

당진에서 손꼽히는 맛집. 한 가지 메뉴로 

승부하는 간장게장 전문점이다. 간장게장을 

주문하면 버섯볶음, 가지무침, 김치전, 도토리전, 

청국장 등 맛깔스러운 반찬도 함께 나온다. 

뜨끈한 솥밥에 탱글탱글한 게살을 얹으면 

그야말로 게 눈 감추듯 먹을 수밖에 없다.

한진포구 인근 가성비 좋은 활어횟집으로 

유명하다. 특정식을 주문하면 소라와 멍게, 새우, 

가리비 등 싱싱한 해산물 밑반찬이 쫙 깔린다. 

도톰하게 썬 광어, 우럭과 함께 주인장의 인심도 

맛볼 수 있는 현지인 추천 맛집이다.

 충청남도 당진시 백암로 246
 041-353-6379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석문해안로 19-4 
        왜목관광지 일원

 왜목마을번영회 041-354-1713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334-48
 당진수협 지도과 041-350-605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안틀모시길 11 
 기지시줄다리기축제위원회 041-358-4646~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안섬포구길 24-4
 041-356-003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포구길 55-13
 041-357-8764

충남바다당진시



물 좋고 산 좋은 나만의 휴식처 

보령 무창포해수욕장은 1928년 서해안에서 최초로 개장된 해수욕장이다. 매월 음력 보름날과 그믐날

을 전후로 두세 번, 해변과 석대도를 잇는 바닷길이 열린다. 넘실거리는 파도가 잦아들고 바닥이 드

러난 그 길을 걷노라면 용궁으로 향하는 것 같은 신비한 느낌에 젖어든다. 바닷길을 따라 게, 조개 등 

해산물을 손쉽게 건져올릴 수 있는 색다른 체험도 기다리고 있다.

보령 곳곳에는 바다 말고도 반짝거리는 다른 여행지가 많다. 푸른 물빛만큼이나 수려한 경관을 자랑

하는 보령호를 따라 드라이브를 할 수도 있고, 댐이 생기고 산자락이 잠겨 물 위에 있는 산처럼 보이

는 양각산에 오를 수도 있다. 어디든 입맛에 맞게 고르면 되는데, 어디서든 한눈팔 수 없는 근사한 풍

경을 만날 수 있다. 

수협 안내

보령수협

041-931-0250 

선어위판장

041-933-7185

양각산

ⓒ보령시청

충남02 보령시

양각산

무창포타워

보령호 

독산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아미산
여행
코스

보령수협선어위판장

보령시

90보령시

Travel 
Tip

무창포해수욕장을 배경으로 

무창포타워의 둥근 조형물은 

이색적이다. 특히 일몰 무렵에는 

그 안으로 해가 떨어지며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어 

인기가 자자하다. 

아미산

양각산무창포해수욕장 
독산해수욕장

무창포타워

보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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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후계자횟집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주꾸미·도다리 대잔치 보령 천북굴 축제  
대천간장게장

오천항수산물판매센터 2호점 

횟감은 섬에서 태어나 어업을 이어온 주인장이 

보령수협에서 직접 공수한 계절별 신선한 활어를 

사용한다. 경험으로 고른 활어회의 쫄깃함과 

신선도가 단연 으뜸이다. 오직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껍질 있는 회는 별미 중의 별미다. 직접 

만든 밑반찬이나 튀김, 미역 맑은탕과 매운탕도 

훌륭하다.

보령의 대표 봄철 수산물인 주꾸미와 

도다리를 통해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축제다. 맨손 주꾸미 잡기, 낚시 

고기 잡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무창포 대하·전어 축제 

무창포항구와 해수욕장 인근에서 매년 9월 

중순~10월 초에 열리는 축제다. 천수만에서 

잡히는 싱싱한 대하와 전어를 맛보며, 갯벌에서 

대하를 잡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서해안 제일의 별미로 손꼽히는 천북굴을 직접

맛볼 수 있으며,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한 축제다. 천북면 장은리 굴단지 

내에서 12월경에 열린다.

게장은 서해에서 잡은 봄 꽃게를 배에서 바로 

급냉동해 사용한다. 이 집의 게장은 짜지 않고 

풍부한 감칠맛을 내는데, 그 맛의 비법은 천연 

과일 효소로 게장을 담그는 것에 있다. 살과 알이 

꽉 찬 신선한 꽃게와 비법 양념이 잘 어우러지면

서 숙성된 게장의 참맛을 만끽할 수 있다.

직접 잡은 싱싱한 키조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대표 메뉴인 키조개 코스는 키조개 관자회, 

관자무침, 두루치기, 샤부샤부 등 관자로 맛볼 수 

있는 모든 요리가 상에 오른다. 관자를 버터에 

살짝 구워 먹거나 두루치기 양념에 볶아 먹는 

볶음밥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맛이다. 

 충청남도 보령시 큰오랏1길 80 
 041-932-2767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1길 10 
       무창포해수욕장 일대

 무창포관광협의회 041-936-3510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1길 10 
       무창포해수욕장 일대

 무창포관광협의회 041-936-3510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천북굴단지
 천북면사무소 041-930-0804

 충청남도 보령시 신설1길 79 
 041-932-0708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해안로 782-9 
 041-933-2933

충남바다보령시



보령의 ‘진주’ 대천 서부

‘보령’보다 더 이름난 대천해수욕장과 보령머드축제. 서해안 해변 중 여행객이 가장 많이 오는 대천해

수욕장은 얕은 수심과 함께 파도도 잔잔해 해수욕을 즐기기 좋다. 모래 또한 동양에서 유일하게 조개

껍데기가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잘게 부서진 것으로 아주 부드럽다. 백사장 너머 솔숲은 울창하고 

아늑하고, 뜨거운 햇살을 가릴 만큼 넉넉하다. 매년 7월 이곳에서는 머드축제가 열리는데, 세계적인 

축제로 이미 너무 유명하다.

죽도는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자그마한 섬으로, 기암괴석과 울창한 

해송 속에 상화원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식 전통 정원으로 2km의 지붕형 ‘회랑’을 설치해 날씨에 상

관없이 산책할 수 있다. 푸른 바다, 해송이 어우러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수협 안내

대천서부수협

041-931-3354

충남03 대천서부

대천해수욕장 죽도 상화원

여행
코스

보령시

94대천서부

Travel 
Tip

죽도 상화원은 4~11월 

금·토·일요일, 

법정공휴일만 개장한다.

대천패러글라이딩

ⓒ보령시청

대천해수욕장

성주산

자연휴양림 개화예술공원 대천패러글라이딩 

대천서부수협

대천해수욕장

죽도 상화원

성주산자연휴양림

개화예술공원
대천패러글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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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가자조개구이

보령머드축제 대천해수욕장 집트랙 체험 
한울타리 

풍미꽃게장게국지 본점 

싱싱한 조개구이뿐만 아니라 육해공 셀프바와 

굴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 가성비 

맛집으로 유명하다. 치킨, 새우튀김, 삼겹살, 

양념돼지갈비, 떡볶이, 토마토파스타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다. 

대천해수욕장에서는 해마다 내·외국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머드축제를 연다. 참가자 모두가 

천연 머드를 온몸에 바르고 함께 뒹굴며 하나가 

되는 체험형 축제다.

군헌 갯벌 체험 

넓은 갯벌에서 싱싱한 조개와 해산물을 캘 수 

있는 체험. 갯벌 체험은 물론 독살 체험, 무인도 

체험,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고 더불어 아름다운 

바다도 감상할 수 있다.

대천해수욕장에서는 집트랙 체험도 할 수 있다. 

시원한 바다를 향해 달리며 온갖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 전망대 스카이라운지에서 

해수욕장의 전망을 감상할 수도 있다.

대천에서 먹는 조개구이가 식상하다면 

생선구이는 어떨까. 주문 즉시 구워줘 촉촉하고 

담백한 생선을 한 번 더 리필해 먹을 수 있다. 

노릇노릇 ‘겉바속촉’ 생선구이에 밥을 한 공기만 

먹는 건 반칙이다. 밥도둑이 따로 없는 

생선구이에 함께 나오는 부대찌개의 맛도 

훌륭하다. 

게국지는 충남의 향토 음식으로, 겉절이와 게, 

단호박 또는 청둥호박을 함께 넣어 끓인 찌개다. 

시원하고 얼큰하면서도 달콤하다. 조미료의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깊은 풍미가 느껴져 

국물을 계속 먹게 된다. 주메뉴를 시키면 나오는 

양념게장도 탱글탱글하니 밥맛을 돋운다.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8길 49
 041-933-8882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일대
 관광안내소(머드광장) 041-930-0883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521
 0507-1400-4188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0길 79 집트랙타워
 041-934-3003

 충청남도 보령시 남대천로 51
 041-936-0996

 충청남도 보령시 머드로 64
 0507-1339-6442

충남바다대천서부



역사와 자연의 숨결을 찾아 떠나는 여행

불쑥 찾아와도 넉넉한 마음으로 반겨주는 곳, 생명력 넘치는 드넓은 갯벌과 서해 바다가 한데 어우러

져 어서 오라고 반기는 이곳은 서산이다. 저녁 노을빛이 바다까지 붉게 물들이는 낙조로 유명한 간월

암은 바닷물이 밀려오면 섬이 되고, 빠져나가면 다시 뭍이 되는 신기한 곳이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왕사 무학대사가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하여 유래한 이름이다. 물길이 열려야만 들어갈 수 있어 

물때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읍성 중 가장 잘 보전된 평성이다. 조선 후기 천주

교 박해의 현장이기도 하여 해마다 많은 순례객이 찾고 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왔다 구수한 인심에 

반해 돌아간다는 서산으로, 같이 가유!

수협 안내

서산수협

041-671-8808	

수협바다마트

041-675-0555

안흥제1위판장

041-675-0553

충남04 서산시

서산수협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

98서산시

서산한우목장 

개심사 

해미읍성 

간월암 

부석사

서산버드랜드

서산버드랜드

ⓒ서산시청

대산읍 솟대

ⓒ서산시청

개심사 

서산버드랜드

해미읍성 

부석사

간월암 서산한우목장 
여행
코스

Travel 
Tip

간월도는 어리굴젓이 

유명하며 영양굴밥, 굴무침 등 

맛있는 굴요리를 

맛볼 수 있다.

수협바다마트

안흥제1위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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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곡왕산포 서산 갯마을축제 삼길포 우럭축제 

서산을 대표하는 바다 축제다. 맨손 물고기 잡기, 

도시 어부 낚시, 청정 바지락 캐기 등의 체험이 

마련돼 있다. 관광객이 직접 잡은 수산물을 그 자

리에서 요리해준다.

서산 뻘낙지 먹물축제

별미인 서산 낙지를 맛볼 수 있는 축제다. 낙지는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고 한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낙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 거리가 마련된다.

전국 유일의 우럭을 주제로 한 친환경 바다 체험 

축제다. 우럭 시식, 우럭 맨손 잡기, 가족 단위 

물총대첩, 에어바운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왕산포구 일원
 왕산어촌계 041-662-7118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중리포구 일대 
 중리어촌체험마을 041-665-9498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삼길포항 일대
 삼길포축제위원회 070-7371-0846

충남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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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해별미

안흥일품꽃게장

명지해물찜칼국수

대표 메뉴는 우럭젓국이다. 쌀뜨물에 우럭포를 

넣고 새우젓으로 간을 하는데 대파, 양파, 고추, 

다진 마늘 등이 듬뿍 들어가 깊은 맛을 낸다.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식감의 우럭포와 시원한 

국물이 해장용으로 딱 좋다. 어리굴젓, 백김치, 

마늘장아찌 등 밑반찬도 깔끔하게 잘 나온다.

서산에서 꽃게장으로 이름난 식당이다.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른 간장게장과 단호박이 들어가 

끝맛이 부드러운 꽃게탕이 일품이다. 꽃게로 

차린 바다 한 상에 돌솥밥을 먹고 따뜻한 물에 

불려놓은 숭늉까지 마시고 나면 한 끼 제대로 

먹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칼국수에 홍합과 낙지, 게가 듬뿍 들어가 국물

이 진하고 시원하다. 문어, 오징어, 이리, 조개, 꽃

게 등이 들어간 해물찜은 20여 가지 양념이 들어

간 특제 소스로 어우러져 매콤하면서도 중독성

이 강하다. 맛의 단계를 순한 맛, 보통, 매운맛으

로 고를 수 있다. 

 충청남도 서산시 대사동5로 10
 041-663-7853

 충청남도 서산시 양열로 212
 041-681-8601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물안2길 6
 041-662-3938

서산시


